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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아이앤씨, 크래프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드림모션 신작
‘마이 리틀 퍼피’ 콘솔 패키지 글로벌 퍼블리싱 독점 계약

	· 크래프톤 드림모션 신작 ‘마이 리틀 퍼피’ 콘솔 전용 패키지 글로벌 독점 유통
· 2026년 상반기 중 콘솔 전용 패키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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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가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드림모션과 ‘마이 리틀 퍼피(My Little Puppy)’의 콘솔 패키지 글로벌 퍼블리싱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 리틀 퍼피’는 드림모션이 지난 11월 선보인 신작으로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 있던 강아지가 마중을 나온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텔링 중심의 싱글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어가 무지개 다리 너머 강아지 천국에 살고 있는 웰시코기 ‘봉구’가 되어 이제 막 저승길에 접어든 주인을 마중하러 가는 여정을 함께하게 된다. 이러한 서사를 바탕으로 따뜻한 감성의 일러스트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출이 더해져 디지털 버전 첫 출시 이후 97%에 달하는 압도적인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신세계아이앤씨는 ‘마이 리틀 퍼피’ IP를 활용한 패키지 상품 기획과 온·오프라인 유통 전반을 담당한다. 기존 디지털 게임 타이틀을 콘솔 전용 실물 패키지와 한정 굿즈가 포함된 소장형 제품으로 재구성해 플레이어들의 게임 경험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마이 리틀 퍼피’ 콘솔 전용 패키지는 2026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세계아이앤씨가 독점 공급한다.
양윤지 신세계아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번 ‘마이 리틀 퍼피’ 콘솔 실물 패키지 계약은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게임 IP 패키지 기획력과 글로벌 유통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콘솔 실물 패키지 제작 및 유통에 대한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 IP와 협업을 확대해, 글로벌 콘솔 패키지 시장에서 신세계아이앤씨만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아이앤씨는 2023년부터 네오위즈 ‘P의 거짓’, ‘산나비’, 키위웍스 ‘마녀의 샘R’, 팀테트라포트 ‘스테퍼 케이스’, 싱크홀스튜디오 ‘오구와 비밀의 숲’, 스튜디오 두달 ‘솔라테리아’ 등 흥행 IP의 콘솔 게임 이식 개발부터 유통, 마케팅 등을 전개하며 IP 기반 게임 퍼블리싱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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